
남편의 사업 실패로 3억이라는 큰 빚이 저에게 돌아왔습니

다. 한 달 만에 치아가 다 부서지고, 잠도 잘 수 없을 만큼 힘

이 들었습니다. 행방불명된 남편은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고, 

아이를 업고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해가며 겨우겨우 하루하

루를 살아왔습니다. 그러던 어느 순간 아이가 내 눈에 확연히 

들어왔습니다. 아무 의욕 없이 누워있는 내 이마를 짚어주는 

아이의 따스한 손. “엄마가 미안해. 엄마가 엄마라서 정말 미

안해”라고 되뇌며 아이를 부둥켜안고 참 많이도 울었습니다. 

하지만 한없이 울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. 흐르는 눈물을 

훔치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보기로 했습니다. ‘여기서 주

저앉지 말자. 오늘보다 내일, 내일보다 모레를 위해, 내 아이

가 편히 살 수 있는 미래를 위해, 힘들더라도 내가 디딤돌이 

될 수만 있다면….’ (서부희망케어센터 여성가장 이○○님)

‘하느님, 아이와 함께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단 한 번의 희

망을 주세요.’ 염치없지만, 희망을 바라고 있습니다. 몇 달째 

근근이 버텨왔지만, 더이상 버틸 여유가 없습니다. 월세, 병원

비, 세금, 아이들 차비까지도 부족한 상태입니다. 해줄 수 있

는 것이 없어서 아이들한테 너무나도 미안합니다. 정말 악착

같이 일해서 아이 앞에 당당한 엄마가 되고 싶습니다.

 (고양시신도동종합복지회관 여성가장 정○○님)

아이에게 따뜻한 밥 한 번 차려주지 못하고, 계속 시달리는 

돈 때문에 죽음밖에 생각할 줄 모르는 겁쟁이가 되었습니다. 

5년이 넘는 시간 동안 홀로 아이를 뱃속에 품고, 낳고, 키우며 

여러 번 포기할까도 생각했습니다. 지금까지 수많은 고비를 

넘기며 그때마다 아이는 제가 차마 죽지 못하고 살아있는 유

일한 이유가 되었습니다. 포기하고 싶지만, 포기할 수 없고, 

아파도 아플 수가 없는 엄마이다 보니 힘든 생활 속에서도 밝

게 커 주는 아이 때문에 다시 힘을 내보려 합니다.

 (쌍용종합사회복지관 여성가장 이○○님)

사별, 이혼, 가정폭력, 미혼모 등 다양한 이유로 급작스

럽게 가장이 된 여성들이 아이를 키우며 할 수 있는 일은 

많지 않습니다. 대부분 비정규직이나 시간제 근로자로 일

을 하게 되기 때문에 한 달에 100만 원 남짓 벌어 80% 이상

을 월세와 공과금으로 사용합니다. 이런 탓에 홀로 가족을 

책임지는 한부모 여성가장 3가족 중 1가족은 극심한 생활

고에 시달립니다.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들에게 맛있는 간

식이나 변변한 옷 한 벌 사줄 수 없는 상황에서 벗어나기가 

쉽지 않습니다. 게다가 아침부터 밤까지 고된 일을 하고 홀

로 양육까지 도맡아 건강이 좋지 않은 분도 많습니다.

‘바보의나눔’에서는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

2015년에 「근로빈곤 여성가장 긴급생계비 지원사업」을 시

범사업으로 기획하였으며, 매월 긴박한 사회적 위험에 처

한 전국의 근로빈곤 여성가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 2015

년 5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총 264가정에 평균 370여만 

원을 지원했습니다.

그리고 근로빈곤 여성가장 긴급생계비 지원을 위한 모

금 캠페인으로 「오뚝이 엄마의 우뚝 서기」도 진행하고 있습

니다. 복지 사각지대에서 홀로 가족을 부양하며 하루하루

를 겨우 버텨내고 있는 여성가장들이 절망을 딛고 일어설 

수 있도록 돕는 긴급 생계비 모금 캠페인입니다. 

서울주보 ‘사랑의 손길’에서도 오뚝이 엄마의 우뚝 서기 

캠페인에 동참하려 합니다.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오뚝

이처럼 가족을 위해 다시 힘을 내는 여성가장들을 위해 여

러분이 힘이 되어주세요. 김지선 레지나 | 홍보국

•소득공제 받으시는 분의 이름으로 입금해 주시기 바라며, 입금일과 입금액을 알아야 기부금 영수증 신청이 가능합니다.
•정기후원은 은행에서 위의 후원계좌로 자동이체를 신청하시고, 727-2048로 전화해 주시면 됩니다.
•인터넷 신청 : http://cc.catholic.or.kr(모바일 가능하며, 신청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.)
•전화 신청 : 727-2048 천주교 서울대교구 홍보국 / 727-2510, 2506 바보의나눔

기부금 영수증 신청 안내

오뚝이 엄마의 우뚝 서기
「사랑의 손길」은 ‘천주교 서울대교구’와 ‘바보의나눔’이 함께하는 국내외 원조사업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내외 가톨릭 사회복지단체를 후원합니다.

후원 계좌 우리은행 1005-803-271075 (재)바보의나눔

후원 기간 2018년 1월 13일(토) ~ 2월 2일(금)

후원 결과 2018년 9월 9일 자 서울주보 (변동 가능)

사랑의 손길 페이스북 : goo.gl/SRjMxy


